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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훈 시장, 지하차도 안전 점검…“침수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안내하는 LED표지판 선제 보강”

- 18일(화), 침수 우려 지하차도 현장방문 -

□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(화) 낮 12시,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충북 

오송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내 침수 

우려 지하차도를 찾아,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집중호우 

시 지하차도 진입 차단을 안내하는 LED표지판 등의 임시시설을 선

제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.

□ 먼저, 오 시장은 구룡터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구룡터널 관리소장으

로부터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현황을 보고받고, 침수 시 차량 진입을 

막는 차단기, 진입 금지를 알리는 전광판 등의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.

□ 이어, 염곡동서지하차도를 찾아 직접 도보로 이동하며 시설물을 점

검하고, 호우·홍수 경보 발령 시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원천 차단

하는 자동차단 시스템의 작동과정을 확인했다. 이 자리에서 오 시장

은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

는 만큼, 침수위험 및 안전 등급별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

것을 주문하고, 시설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도 전했다. 

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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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○ 현재 서울시 내 지하차도 관리사무소에서는 24시간 대기 근무를 하고 있으
며, CCTV 확인을 통해 상황 발생 시, 원격으로 자동차단 시스템을 가동하
고 있다. 또한, 침수위험도 기준에 따라 오목 형태와 같이 바닥이 꺼지는 
침수 취약 구역을 우선으로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.

□ 오 시장은 "이번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건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날 

수 있는 지형적인 특성을 갖춘 곳이 서울시 내에는 없는지 일단 점

검하고 있다"며, "상세 점검 결과에 따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

침수 사고에 대비해서 진입 차단 설비를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겠

다"고 밝혔다. 

□ 그러면서, “지금 당장은 진입을 금지하는 문자를 표출할 수 있는 LED표

지판을 임시로 설치해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"며, "완

벽한 형태의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하기에 앞서 임시로 급할 때 사

용할 수 있는 설비들을 급히 보강하기로 결정했다"고 말했다. 

｢침수 우려 지하차도 현장방문｣ 일정

시    간 내         용 비 고
12:00~12:30(30´)  ○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현황, 시설물 점검 

구룡터널 
관리사무소, 

염곡동서지하차도
           ※ 관련부서 :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기전팀장 허 웅 ☎2133-16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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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현장 사진

염곡동서지하차도 현장을 찾아 현황을 보고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

염곡동서지하차도 현장을 찾아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


